
락트산 수요 24% 증가
의약·식품용 늘어 … 일본·스페인산 등 수입 의존

국내 락트산 시장은 수요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신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내 락트산 수요는 9 3년 3 6 0톤에 금액으로는 8 0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, 이는 9 2년대비 24% 증가

한 것으로 의약용을 비롯한 식품용 등 락트산 수요산업의 전반적인 수요증대 때문으로 풀이된다. 

수입국별 현황을 보면, 일본이 1 6 0톤으로 국내시장의 3 0 . 5 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세계시장의 7 0 %를

차지하고 있는 스페인이 1 2 4톤으로 23.5%, EU는 1 6 7톤에 3 2 %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락트산은 용도에 따라 식품용·의약용· 공업용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용도별 순도는 공업용이 8 0 % ,

의약용이 9 9 . 9 %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. 

용도별 가격은 공업용과 식품용이 8 0 %기준 K G당 2 5 0 0 ~ 2 8 0 0원이며 의약용은 9 9 . 9 %가 6 . 7 0달러로

알려졌다. 

공업용은 주로 피혁의 불순물 제거와 표면 유연화를 위해 사용되며 염색모발제로 일부 사용되고 있

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식품용의 경우는 산미료와 음료의 산도조절을 위해 사용되며, 의약용은 주로 수액에 쓰이는 것으로

알려졌다. 특히 의약용의 경우 국내 수액시장의 7 0 %를 차지하고 있는 중외제약이 독일 M e r c k로부

터 연간 1 8톤을 수입하고 있으며, 동남아와 남미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등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

망된다. 

국내 락트산시장은 스페인의 P U R A C을 비롯해 일본의 무사시노 등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

의약용은 독일의 M e r c k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 락트산시장은 최근 피혁산업의 침체로 산업용이 다소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의약용의

10% 증가, 식품용의 꾸준한 증가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<화학저널 1 9 9 4 / 4 / 2 5 >


